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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[앵커]

 전국적으로  벚꽃 축제가 거의 끝났는데요.

 그런데 지금부터가  절정인 곳이 있습니다.

 그냥 벚꽃도 아니고  왕벚꽃, 청벚꽃인데요.

 정보충전에서  벚꽃이 흐드러진  개심사와 해미읍성 등  충남 서산을 다녀왔습니다.

 [리포트] 

충남 서북단에 위치한 호서지방의 심장부.

 청정한 자연이 매력적인 충남 서산시입니다.

 푸른 숲 속, 고즈넉한 사찰이 운치 있죠.

 천오백 년 고찰 개심사를 만납니다.

 [기도 스님 : "개심사는 충남 4대 사찰 중 하나로 백제 의자왕 때 창건하고 고려 충정왕 때 중건되었다고 전해집니다. 산사와 어우러지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많은 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."]

 흘러가던 봄이 이곳에 발걸음을 멈춘 듯 여전히  산사 주변으로 색색의 벚꽃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데요.

 그런데 꽃망울이 일반 벚꽃과는 다르죠.

 네다섯 겹 솜사탕처럼 몽글몽글 뭉친 모습이 생화라곤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.

 겹벚꽃 또는 왕벚꽃이라고 불리는 이 벚꽃은 일반 벚꽃보다 2주 정도 개화 시기가 늦어 이맘때부터 5월 초까지 만발합니다.

 늦은 만큼 더 크고 화려한 자태 뽐내는 왕벚꽃 앞에서 인증샷 놓칠 수 없겠죠.

 그중 유독 특이한 색깔의 벚꽃이 눈에 띕니다.

 햇살 아래 연둣빛 영롱한 빛으로 시선 사로잡는데요.

 오직 개심사에서만 많이 볼 수 있어 신비함 더하는 청벚꽃입니다.

 백 년 이상 된 고목으로 가지를 사방으로 뻗어 풍성한 꽃망울을 자랑하고 주변 풍경과 어우러지는 조화에 홀린 듯 눈을 뗄 수 없는데요.

 [이순정/경기도 시흥시 : "벚꽃 하면 흔히 (볼 수 있는) 흰색이나 분홍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청벚꽃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"]

 이번엔 돌담 안 푸른 잔디와 함께 역사를 간직한 곳을 만납니다.

 왜구로부터 백성을 지켰던 서산 제1경, 해미읍성입니다.

 [김재신/문화관광해설사 : "(조선 시대) 태종이 재임하던 1417년에 쌓기 시작해서 그의 아들인 세종대왕이 재임하던 1421년에 완공이 됩니다.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성곽으로 해미읍성의 수려한 경관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."]

 무려 20만㎡에 달하는 내부는 마치 드넓은 초원인 듯 푸른 잔디가 깔려 시민들의 쉼터로도 이용되는데요.

 성곽 안쪽으로 걷다 보니 봄 향기 가득 머금은 꽃길이 펼쳐지죠.

 초록의 잎과 노란 꽃의 앙상블이 조화로운 유채꽃밭입니다.

 성곽 위 깃발과 어우러져 왈츠를 추듯 살랑이는 모습이 참 예쁜데요.

 5월 중순까지 볼 수 있는 유채꽃은 ‘쾌활’이라는 꽃말답게 보는 이의 웃음꽃 활짝 피게 합니다.

 [한금숙/충남 당진시 : "유채꽃 보러 손녀랑 같이 왔는데 노랗고 참 예쁘네요."]

 이곳엔 즐거운 체험도 함께합니다.

 짜릿한 손맛 느낄 수 있는 국궁 체험장인데요.

 과거 백성을 지키던 장군이 된 듯, 과녁을 향해 진지하게 활을 쏘는 모습에서 비장함이 느껴지죠.

 [이명순/충남 공주시 : "가족끼리 놀러 와서 국궁도 체험하니까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하루인 것 같아요."]

 이번엔 푸른 바다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곳.

 서산의 북쪽 관문, 삼길포항입니다.

 이곳엔 특별한 횟집이 있는데요.

 육지와 다리로 이어진 바다 위, 통통배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죠.

 싱싱한 물고기를  바로 잡은 배 위에서 회로 맛볼 수 있는 30년 전통 삼길포항의 명물, 선상 횟집입니다.

 갓 잡은 생선들, 팔딱팔딱 정말 힘이 좋아 보이죠.

 손님이 직접 고른 물고기로  즉시 회를 떠주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는데요.

 화려한 손놀림으로 볼거리까지 선사합니다.

 ["와~ 신기하다!"]

 이곳에선 회 두께도 주문한 사람의 입맛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

 탱글탱글 신선함이 느껴지는 회.

 봄철 입맛 돋우기에도 제격이겠죠.

 ["오빠, 맛있어? (응~)"]

 [민병만/인천시 남동구 : "시원한 바닷바람 쐬면서 먹으니까 싱싱하고 맛있습니다. 최고예요."]

 찬란한 오색 벚꽃의 향연과 노란 유채꽃의 춤을 만끽하고, 배 위에서 신선한 회를 즐기며 봄의 멋과 맛 사로잡는 충남 서산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.

 정보충전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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